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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            다큐멘터리 영화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 그것을 만든 개척자들이 말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다 

 

블랑팡이 “피프티 패덤즈 – 그것을 만든 개척자들이 말하는 역사(Fifty Fathoms – The history as told by the 

pioneers who created it)”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한다. 미국 에미상 수상에 빛나는 배우이자 작가, 

피터 코요테(Peter Coyote)가 해설을 맡은 이 영화는 특히 피프티 패덤즈를 창조한 장-자크 피슈테르(Jean-

Jacques Fiechter), 프랑스 해군의 다이빙 워치로 피프티 패덤즈를 채택한 로베르 “밥” 말루비에르(Robert 

“Bob” Maloubier), 피프티 패덤즈를 부활시킨 블랑팡의 대표 & CEO 마크 A. 하이예크(Marc A. Hayek )의 

인터뷰를 통해 시계의 창조와 70년간의 진화 속 중요한 사건을 되돌아본다.  

 

1952년 당시 블랑팡의 공동 CEO이자 개인적으로 열정적인 다이빙 애호가였던 장-자크 피슈테르가 만든 

피프티 패덤즈는 다이빙 시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디자인은 당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고유의 컨셉을 통해 시계 업계 내에서 다이빙 워치 장르 그 자체를 정의 

내렸다.  

영화는 피프티 패덤즈의 풍성한 역사에서 가져온 일화들로 이뤄져 있다. 장-자크 피슈테르가 잠수 도중 

시간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산소 부족을 겪고 비상 상승을 한 후 다이빙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타임키핑 

장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다. 다큐멘터리는 피슈테르가 개발하고 모두 특허를 받은 주요 

발명품들에 대해 블랑팡 빈티지 부서의 마스터 워치메이커의 설명을 담고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템페스트(The Tempest)에서 영감을 받은 피프티 패덤즈 이름의 유래, 미해군이 수년 동안의 테스트를 거쳐 

피프티 패덤즈를 다이빙 워치로 채택한 후 그 유명한 MIL-SPEC 모델이 탄생한 이야기, 독일 해군의 시대와 

특히 “BUND No Rad”에 대한 이야기 등도 모두 들을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프티 패덤즈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하는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를 포함해 블랑팡의 

아카이브를 파헤치고, 이제는 기밀 리스트에서 제외된 미해군으로부터 테스트 프로그램 기록을 입수하는 등 

수 년간의 연구를 거쳐 완성되었다. 또한 영화는 모두 오션 커미트먼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랑팡이 

후원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 원정과 로랑 발레스타의 곰베싸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특별한 장면들을 담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블랑팡 웹사이트 내 www.blancpain.com/fifty-fathoms-

collection/history/no-rad-2021#documentary 에서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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